
 

 

 
Königstein, 05.05.2021 

 
 
Dear friends and benefactors, 
 
Our staff, here at our pontifical foundation ACN, are constantly bombarding you with messages – 
the Mirror, letters, emails, bulletins, reports… Most of these messages contain appeals for help 
and prayers for the needy and persecuted Church. With each new day, our national offices – start-
ing in Australia, then in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then in 15 different countries of Europe, 
in four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receive your generous 
donations and then channel them through to poor and suffering Christians around the world. 
Without your generous offerings we could do little or nothing. Many of you have been faithful 
benefactors of ACN for years. And so we are now sending this letter to you, on behalf of ourselves 
and all who have benefited from your help, to say a huge and heartfelt THANK YOU to you all. 
Gratitude is an aspect of love and draws down God’s gifts of grace upon us. So even though most 
of you prefer to remain quietly in the shadows and have no expectation of any special thanks, it is 
nonetheless very important for us and our suffering and needy brothers and sisters to express our 
gratitude to you in this very personal way. 
 
At the same time we frequently hear from many of you of your own personal trials, which are of-
ten not so much of a material nature but rather have to do with your family life, the spiritual chal-
lenges in your local parishes, situations in the workplace and personal or health issues. And so, as 
an expression of our profound gratitude and closeness to you all, we have decided to dedicate one 
particular day to you each year on which, together with all our project partners, we plan to pray 
quite specially for you and for all your intentions and concerns.  
 
We have therefore chosen the Solemnity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which this year falls on 11 
June, as the day on which to celebrate this special “Benefactors’ Day”. For your generosity has its 
source and its strength in the imitation of the Merciful Love of the Heart of God. This love is like-
wise at the very heart of ACN, since love of God and love of neighbour are inseparable. Hence 
there can be no human need that is excluded from the service of love of the Church. The pierced 
Heart of the Redeemer reveals to us that God is pure Love and Mercy. Whoever shows mercy, 
therefore, imitates God in his greatest attribute and always does exactly what a good mother and 
a good father would do for their child. 
 
The most beautiful possible expression of our gratitude is through the celebration of the Holy Eu-
charist. Eucharist means thanksgiving. In the Holy Eucharist Jesus transforms even his sufferings 
into an expression of thanksgiving and gives himself to us as food. And so, on 11 June 2021, the 
Feast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thousands of bishops and priests throughout the world will be 
offering up the Holy Sacrifice of the Mass especially for you, dear friends and benefactors, togeth-
er with a great throng of religious sisters, seminarians, novices, catechists, parishes, famil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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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쾨니히슈타인 2021년 5월 5일

친애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이하 ACN)의 직원들은 언제나 여러분께 정기 소식지 <사랑의 메아리>, 이메일 뉴스레터, 

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박해받고 어려운 교회를 위한 기도

와 도움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호주에서 시작하여 필리핀과 한국, 그 다음 유럽의 15

개국, 남미 4개국, 미국과 캐나다까지 ACN의 각 국가 지부들은 여러분의 너그러운 후원을 받아 그것을 세계 곳곳의 가난하

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봉헌이 없었다면, ACN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

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서 지난 수년간 저희 ACN의 충실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

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ACN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진심을 담아 크나큰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감사는 사랑의 한 측면이며,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특

별한 감사에 대한 기대 없이 조용히 그늘에 계시고자 하지만, 저희 ACN과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이

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련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그 시련은 물질적인 종류

의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본당에서 신앙인이 겪게 되는 영성생활의 위기, 직장에서의 어려운 처지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보다 깊은 감사와 친밀감을 표하고자, ACN

은 해마다 특정 하루를 후원자분들을 위해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ACN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특별히 여러

분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향과 관심사들을 모두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에 ACN은 올해 6월 11일인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이 특별한 ‘후원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여러

분의 너그러움은 예수 성심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닮고 실천하는 데 그 근원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또한 

ACN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사랑의 봉

사로부터 제외되는 인간의 필요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에 찔린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야말로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자질로 하느님을 

닮으며, 항상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를 위해 할 일을 정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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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의 거행이야말로 이러한 우리의 감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곧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난마저도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변화시키시며, 당신

의 몸을 저희에게 빵으로 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전 세계 수

천 명의 주교와 사제들이, 세계 곳곳의 여성 수도자들과 신학생들, 수련자들, 교리교사들, 본당과 가정 그리고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특별히 ACN 후원자 여러분을 위한 지향으로 거룩한 희생제사인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이들의 고

통을 바로 여러분께서 덜어주셨으며, 모두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ACN은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취약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고립되어 계시는 후원자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

려우신 형편에도 ‘과부의 헌금’을 실천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사랑과 충실함이야말로 예수 성심의 진정한 모범입니다. ACN 

후원자의 날이 감사의 큰 축제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누구도 고통받는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고통받는 것

을 허락받을 수 없는 하느님의 한 가족 안에서, 즉 예수 성심의 사랑 속에서 보다 온전히 태어나고 그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청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청한 사람들

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사랑의 선물을 통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을 빕니다.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ACN 국제 지도신부


